
작은 사업장일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 현실

우리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수

는 국내 전체 노동자 10명 중 6~7명에 달한다. 절

반이 넘는 인구가 작은 사업장에서 땀 흘리지만, 

안전보건은 오히려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828명으로, 그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

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 중

심으로 전개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나아졌고, 각종 수치와 지표는 선진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가면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평등한 사회이지만, 저마다의 가슴팍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달리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한 차이와 불평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도 예외일 수 없다. 스스로는 선택한 적 없지만, 사회가 만든 계단 위에서 

노동자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안전보건에 

불평등이란 단어는 없다

정책에서 예외 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2022년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

됐다. 법이 적용돼야 하던 2024년 1월, 이상하게

도 같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영세 사업장의 시

간적·비용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2년은 짧은 기

간이라는 것.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동안의 기간은 짧지 않

다는 것인가.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

라의 불평등한 안전보건 현실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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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노동환경, 시야도 넓혀야 할 때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환경 또한 과거와 달라졌

지만, 우리 사회는 넓어진 사각지대를 비추지 

못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계

청에 따르면 2019년 86만 명대였던 외국인노

동자는 2023년 92만 명대까지 급격히 증가했

다.(불법체류 제외) 그러나 이들의 자리는 여전

히 사회적 안전망 바깥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중(사망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 1.73‰이었던 수치는 2021년 

2.97‰까지 상승했다. 같은 해 국내 전체 노동자

의 사망 만인율이 0.43‰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

는 더욱 커 보인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도 시급하

다. 플랫폼노동의 대표적 직군인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2021년 

기준 국내 임금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보

다 14시간가량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야외·야간노동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

출돼 있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감정노동

으로 인한 정신건강 스트레스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인 산재보험 가입조차 버거웠으

며, 지금도 여전히 전체 플랫폼노동자의 절반인 

100만 명 정도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

이다. 

위 언급된 노동자들을 누군가는 ‘취약노동자’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취약한 노동자란 없

다. 작은 곳에서 일해도 출신과 노동형태가 달라

도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며, 그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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